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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5일 행사 때도 수련회 때도 예술단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잘못하면 예술로만 들어가니까 조심하고 신

앙의 뿌리를 먼저 박고서 예술로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가르치니까 그렇게 잘 지도해나

가도록 하십시오. 

사람은 만들기에 달려있고 관리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문제 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동물도 길들이고 만들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도자들이 많이 배우고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모르고 지도하면 큰일 납니다. 종교지도자들이 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문제를 해결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육신도 그렇지만 정신적 지도를 참 잘해줘야 합니다. 몇 십 명을 지도하건 몇 백 명을 지

도하건 누군가를 지도하는 것은 다 큰 것입니다. 지도를 하려고하면 다 허공에 빠집니다. 그런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선생 되기를 좋아하냐? 좋아 하지 말라. 책임을 져야한다.' 하셨습니다. 잘못 가

르치면 공부 못해서 원하는 학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 악을 먹고 잘 가르쳐야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

니 잘 관리하고 잘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지도자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도자 해

봐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글을 쓰고 교정 안 보고 책을 내면 진짜 큰 일 납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글씨를 한자도 안 틀리게 교정할 

수는 없지만 틀린 글씨 찾는 것은 쉽습니다. 인쇄소가면 자동적으로 싹없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글씨는 

고쳐줍니다. 그러나 내용이 틀린 것은 그렇게 못합니다. 작가가 이렇게 썼나 저렇게 썼나 앞 뒤가 바꼈나 이

런 것은 자동으로 고쳐줄 수가 없고 본인이 교정을 해야 합니다. 인생도 전부 교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교정

을 해야 됩니다. 남 교정만 한다고 하지 말고 계속 자기 교정을 해야 됩니다. 교정하면 다 됩니다. 뼈도 교정

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다 되게 되어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교정합니다. 무서운 운동을 해서 자

기 몸을 팍 잡고, 기술로도 잡아서  교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내가 좀 압니다. 일반적인 것, 기술로 투자하는 것 이런 것은 괜찮지만 어떤 투자는 절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고기를 기를 때는 열심히 밥을 주면서 기르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다 잡아갑니다. 그물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중국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나는 거의 한국에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을 중

심으로 세계를 지도할 것입니다. 내가 올해 한국에 들어오니 세계로 나간 사람들도 한국으로 다 왔습니다. 금

년도에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적당히 해서 나가고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다는 걸 알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확장하면 안 됩니다. 확장을 하려면 100이라는 데서 170 오르면 하나 만드는 것입니

다. 교회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100일 때 확장하면 안 됩니다. 이때 일 벌리면 찢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가들에게 '벌리면 찢어진다.' 가랭이 벌리면 찢어지듯 무조건 쩍 벌리면 찢어지는 사람이 90%입니다. 섭

리의 복음 사업도 절대 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벌리면 찢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충분히 물이 넘쳐 넘어갈 

때 그때 벌리는 것입니다. 물이 그릇에 넘쳐 넘어갈 때 그때서야 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벌리다 찢

어집니다. 대개 사람들이 벌리다 찢어집니다. 이게 사업의 철학입니다. 그러니 잘 보고 하도록 하십시오. 충분

히 여유 있을 때 물이 넘쳐 날 때 그때는 어차피 흘러내려가게 되어있으니 그릇이라도 대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발란스를 맞춰서 해나가야 됩니다. 일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벌리면 찢어지는 것입니

다. 그렇게 알고 알뜰하게 해나가도록 하십시오. 

 


